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･  해삼의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가격은 따라서 

크게 상승했다. 양식업자들은 해삼을 수확할 수 없고 

가공업체들은 해삼이 없어 모든 작업을 사실상 중단

한 상황이다. 

･  해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 양식업자들이 큰 손실

을 입게 되면서 올 가을 어린 해삼을 방류하는 일이 뚜

렷이 감소했다. 업계에서는 해삼의 생장주기를 보면 전

체 해삼시장의 회복에는 적어도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

예측하고 있다. 

중국시장의 장래 유망 상품인 한국 해산물

･  문제는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해

삼 양식업, 가공업도 물량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

점이다. 

･  지난 알리바바의 허마센셩 회의에서도 발표된 바처럼 

중국은 한국의 수산물, 특히 전복 등을 중국시장에서 

장래 유망한 상품으로 내다보고 있다. 수산물의 특성

상 중국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물류나 상품의 질적인 

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.

･  따라서 중국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시장성을 내다보았

을 때, 전복이나 해삼 등의 상품성을 높이고 관련 상품

을 개발해나간다면 중국시장 내 안정적 진입이 가능할 

것으로 보인다. 

크게 치솟은 해삼 가격

･  해삼, 전복은 중국에서 보양식으로 대우받는 인기 해

산물이다. 하지만 올해는 해삼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 

공급 부족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. 가을은 해삼 수확의 

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폭염으로 양식장 해삼들

이 대거 폐사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. 

･  중국 해삼의 주요 산지인 대련의 한 해삼 양식업자는 1

근(0.6kg)에 7~8개 되는 해삼의 가격이 현재 100~120

위안(약 16,200~19,500원) 정도로 지난해 50~60위안 

보다 2배 이상 상승했으며,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

장 높은 가격이라고 밝혔다. 그러나 이렇게 치솟는 해

삼의 가격에도 양식업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. 

해삼 생산량 하락으로 신음하는 관련업계

･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월 말 폭염으로 해

삼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. 전에는 200여 무의 해

삼 사육장에서 적어도 2~3만 근(12,000~18,000kg)

의 신선한 해삼을 수확할 수 있었지만, 올해는 3,000여 

근(약 1,800kg)밖에 되지 않았다. 지금은 한 근에 200

위안(약 32,500원) 정도로 비싼 가격이나, 오히려 해삼

이 없어 팔지 못해 200만 위안(약 3억 2,614만 원)이나 

손해를 보고 있다. 

물량 부족으로
2배 이상 폭등한 해삼 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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